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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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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      철**† 

 

Soo Churl Cho, M.D.**†††† 

 

요  약：인간은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측면이며,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이며, 세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이다. 생물학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은 인간내적(intrapersonal)인 면

을 다루고, 사회적인 측면은 대인관계(interpersonal)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대인관계는 기본적으로 힘과 

통제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의사-환자관계도 역시 힘과 통제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정신과 

영역에 있어서는 의사-환자관계가 강조가 되고 있다. 의사-환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정

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환자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이고도 정확하

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의사자신의 정신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통찰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찰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성찰의 한 방법을 제시함을 기본 목적으로 삼는다. 
 

중심 단어：대인관계·힘·반성·성찰. 

 

 

서     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

의를 내릴 수가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정의이다. 즉 

인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단위는 세포(cell)이며 세포가 

모여서 조직(tissue)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organ)

이 되며, 기관이 모여 계(system)가 되며, 계가 모인 

것이 인간이라는 관점이다. 이런 모델에서는 세포와 세

포간, 조직과 조직간, 기관과 기관간, 그리고 계와 계간

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여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관점

이다. 즉 모든 인간의 정신은 사고(thinking), 감정

(emotion) 그리고 행동(behavior)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 삼자간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여 정신적인 건강, 

성격적인 특성과 인격적인 성숙이 결정된다는 관점이

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이다. 이러

한 관점은 인간이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며 

반드시 타인들과의 관계 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즉 인간을 집단내의 한 개체로 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견해이다. 네 번째는 종교적, 

철학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존재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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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소중한 것이며 스스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잠재

적인 능력이 있다는 관점이다. 

정신의학에 있어서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많

은 이론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접근

이며, 다른 하나는 비생물학적인 접근방법이다. 생물학

적인 접근은 Kety, Winokur, 또는 Robins로 대표되는

데, 뇌의 기질적인 병변 내지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

여 정신질환이 발생된다는 가설 하에, 뇌의 신경전달물

질계의 이상, 뇌영상연구를 통한 뇌의 기능 내지는 기

질적인 장애와 정신병리와의 관계, 또는 유전적인 요인

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며, 치료적으로도 약물치료를 주

로 하는 학파를 이른다. 비생물학적인 접근은 여러가지

의 학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Freud의 정신분

석학에 입각한 정신분석학파, 둘째는 Jung의 분석심리

학에 입각한 분석심리학파로서 이들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치료자가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이

러한 과정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

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심리학 또는 발달심리학에 근거

한 대인관계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학파로서 Sullivan, 

Fromm-Reichman, 또는 Arieti로 대변된다. 넷째는 

사회학, 인류학 또는 사회과학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

는“Social School”인데, Meyer, Leighton, Linde-

mann으로 대변되며, 이들은 역학연구를 주로 하며, 사

회전체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특히 강조하는 학파이다. 

다섯째로는 Pavlov 또는 Skinner의 학습이론에 입각

한 행동학파로서 Wolpe, Stunkard로 대변되는데 이들

은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반응에 의하

여 결정되며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치료

를 주로 하는 학파이다. 마지막으로는 인지심리학에 입

각한 인지학파로서 인지치료를 주된 치료법으로 사용

하는 학파이다. 

이처럼 인간의 사고 감정 또는 행동에 대하여 수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며, 치료법을 제시해주며, 

더 나아가서는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주는 학설

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각각의 학파가 인간의 정

신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서로 너무나 다른 용어들을 사

용하기 때문에 한 학파의 설명을 다른 학파에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저자는 첫째는 생물학적인 이론과 비생물학적

인 이론을 통괄하며, 두 번째는 인간내적인 측면(in-

trapersonal aspect)과 대인관계적인 측면(interpersonal 

aspect)을 통괄하며, 세 번째는 이 두 이론에 있어서 공

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언어 -이 언어에는 힘(power), 

통제력(control), 생존(survival)이 포함된다-를 사용

하여 인간내적(intrapersonal) 내지는 대인관계(inte-

rpersonal relationship)의 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1999). 본고에서는 인간내적인 측면(intrapersonal 

aspect)과 대인관계적인 측면(interpersonal aspect)

에 있어서 힘과 통제력의 획득에 있어서 성찰의 중요성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 구 방 법 
 

고전의 인용과 이에 대한 문헌해석학적 방법을 사용

한다. 

 

결     과 
 

1.“論語”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曾子曰 吾日三省 爲人謀而不忠孝 與朋友交而不

信乎 傳不習乎.”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세번 반성

을 하는데,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이를 성실

히 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믿음 있

게 하지 않았는가? 가르침 받은 것을 제대로 복습

하여 익히지 않았는가?” 
 

여기에서는 증자의 생활철학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

다. 자신이 항상 남을 위하여 성실한 태도를 지녔는가? 

친구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귐이 이루어졌는

가?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배운 것을 제대로 복습을 하

였는가?의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본자세라

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issue에 대한 반성은 비단 

증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

如己者 過則勿憚改.”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중후하지 않으

면 위엄이 없으니, 배우면 고루하지 않게 된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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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신의를 주로 하며, 자기만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

야 한다.” 
 

항상 반성하여 자신이 신중하게 행동하는가? 성실한

가? 신의가 있게 행동하는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

가? 등이 반성과 성찰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들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항상 즉각

적으로 고쳐야 하며 자신의 단점들을 고치기 위하여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子謂子貢曰 女與回也 孰愈. 對曰 賜也何敢望回 

回也 聞一以知十 賜也 聞一而知二. 子曰 弗如也 吾

與女 弗如也.” 

 “공자께서 자공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안회는 

누가 나으냐? 하시니,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감히 

안회를 바라보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

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 공자께

서 말씀하시기를 그만 못하니라, 나와 네가 모두 

안회만 못하니라.” 
 

공자께서 자공에게 자공이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신 문답이다. 안회는 공자

께서 아주 아끼시던 제자이었는데, 일찍 세상을 따났다. 

공자와 자공, 모두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고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다. 
 

 “子貢問曰 何如 斯可謂之士矣. 子曰 行己有恥 使

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자공이 묻기를 어떠해야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행

실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방의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훌륭한 인

물이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의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로 자신을 되돌

아 보고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능력이 없을까 근심

하라.”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그리 중요

하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항상 자기 수양과 자기 반성

이 중요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것을 고쳐나가도

록 힘써야 한다.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修己而安人 曰 如

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

病諸.” 

 “자로가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

기를 자기를 수양하여 공경하는 것이다 하시니, 자

로가 이와 같을 뿐입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 자기

를 수양하여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하시니 

다시 이와 같을 뿐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공자

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

하게 하는 것이니,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

게 하는 것은 요순임금도 오히려 모자랄까 염려하

였다.” 
 

자기 반성과 수양 또는 지속적인 성찰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요순임금의 예를 들면서 강조하고 있다. 1차적으로 자

기 수양이며,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은 의

사-환자관계에 있어서도 일생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과

정일 것으로 생각된다. 
 

 “子曰 躬自厚而薄責於人 則遠怨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소 자신을 책하는 것

을 두터이 하고 남을 책하는 것을 엷게 하면 원망

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니라.” 
 

항상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

게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대하지

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적으로 되는 경향이 많다. 이

러한 점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다. 
 

2. 孟子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仁者 如射 射者 正己而後發 發而不中 不怨勝己

者 反求諸而已矣.” 

 “어진 사람의 태도는 활을 쏘는 것과 같으니, 활

을 쏘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자세를 바로 잡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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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을 쏘아서 활을 쏘았으되 명중되지 않아도 자

신을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 자신이 진 원인을 찾아볼 뿐이다.” 
 

자기 반성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이다. 모든 운동

이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힘과 기를 겨루기 때문에 상

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의 내용, 그 과정을 자세

히 살펴본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무리 

기술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정신통일이 되지 않고, 자

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는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 

정신적인 안정, 깊은 정신적인 수양,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다. 일이 잘못되

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는 

반성하지 않고,“오늘은 운이 나쁘다,”“심판이 불공평

하다”는 등, 외부적인 조건이 나빠서 진 것으로 그 탓

을 돌리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서 발전을 기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뿐만 아니

라, 운동 등 모든 행동에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

음이 보다 나은 발전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禹 聞善言則拜.” 

 “우왕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해 준 사람에 대하여 절을 하였다.” 
 

우왕이 자기 반성을 하는 태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 준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

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하여

는 독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한다. 
 

 “孟子曰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

不答 反其敬.”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데 남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으면 자신의 어진 태도

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가를 되돌아보고, 남을 다스

리는데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로움에 

대하여 반성할 것이며, 남에게 예를 갖추고 대하는

데, 이에 대한 답이 없으면, 자신의 공경함에 대하

여 반성을 하여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우선 자신의 문

제로 받아들여 반성하고 성찰하라는 가르침이다. 
 

3. 大學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

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옛날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렸고,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집안을 

가지런히 관리하였고, 자신의 집안을 가지런히 관

리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자신을 수양하였다.” 
 

너무나 유명한 가르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실

천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반성과 성찰 그리고 수

양의 체계적인 단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만사에 앞

서서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앞서야 그 다음 단계

로 나아갈 수가 있다. 
 

 “物格而後 知之 知之而後 意誠 意誠而後 心正 心

正而後 身修 身修而後 家齊 家齊而後 國治 國治而

後 天下平.” 

 “세상 모든 것의 이치를 찬찬히 따져 본 후에 지

식과 지혜가 극치에 달하게 되고, 지식과 지혜가 

극치에 달한 후에 의지가 성실하게 다져지고, 의지

가 성실하게 다져진 후에 마음이 바로 잡히고, 마

음이 바로 잡혀진 후에 자신이 수양되고, 자신이 

수양이 된 후에 집안이 가지런히 관리되고, 집안이 

가지런히 관리된 이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

라가 잘 다스려진 이후에 온 천하가 화평하게 된다.” 
 

위의 가르침의 다른 표현이다.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

는“格物”,“致至”,“誠意”,“正心”,“修身”,“齊家”,

“治國”,“平天下”는“大學”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사상이다. 
 

4. 中庸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詩云 相在爾室 相不愧于屋漏 故 君子不動而敬 

不言而信.” 

 “시경에 이르기를 네가 방안에 있는 것을 보건

대, 옥루에 부끄럽지 않으리라 하니, 그러므로 군

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존경을 받고 말하지 않아도 

신임을 받는다.” 
 

군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반성을 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 몸가짐에 허틀어짐

이 없고, 따라서 만인의 모범이 되는지라, 특별히 남에

게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

르침을 베풀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곁에서 남들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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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건 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5. 明心寶鑑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范忠宣公 戒子弟曰 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則昏 爾曹 但當以責人之心 責己 恕己之心 恕

人 則不患不到聖賢地位也.” 

 “범충선공이 자제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비록 지

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책하는 데는 밝고, 비

록 총명한 사람도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어둡다. 

너희들은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하고, 자

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景行錄 云 責人者 不全交 自恕者 不改過.”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책하는 자는 온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고

치지 못한다.” 
 

 “以愛妻子之心 事親則曲盡其孝 以保富貴之心 奉

君則無往不忠 以責人之心 責己則寡過 以恕己之心 

恕人則全交.”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긴다면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고, 부귀를 보존할 마음으

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되지 않음

이 없을 것이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다. 
 

 “欲知未來 先察已然.”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

보라.” 
 

 “子曰 明鏡 所以察形 往者 所以知令.” 

 “밝은 거울은 형상을 살필 수 있는 것이며, 지나

간 일은 이제를 아는 길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현재가 없는 

미래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과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를 고쳐

야 바람직스러운 현재가 있고, 또한 현재에 대하여도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앞으로의 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가 있다. 
 

 “不恨自家汲繩短 只恨他家苦井深.” 

 “자기집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을 탓하지 않고, 남

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자기 탓은 생각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

는 가르침이다. 
 

6. 道德經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知人者 智 自知者 明 勝人者 有力 自勝者 强 知足

者 富 强行者 有志 不失其所者 久 死而不亡者 壽.”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스스로를 아

는 사람은 현명하며,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

이 있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고, 만족함

을 아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며, 힘써 행하는 사

람은 뜻이 있으며,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

래가고, 죽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며, 다른 사람

을 이기는 것도 힘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진정으로 현명하며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알

고, 또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일이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긴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에 대하여 알거나, 자신을 

이기기 위하여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名與身 孰親 身與貨 孰多 得與亡 孰病 是故 甚

愛 必大費 多藏 必厚亡 知足 不辱 知之 不殆 加以

長久.” 

 “명예와 몸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가까운 것이

며, 몸과 재물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며, 얻고 잃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해로운 

것인가? 이런 까닭으로 지나치게 집착하면 반드시 

크게 소비하게 되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반

드시 크게 잃게 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운 일은 당하지 않게 되거니

와 오래동안 지켜 나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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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재물을 너무 탐하지 말고 항상 분수를 지키라

는 가르침이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명

예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 외에 소크라테스도“너 자신을 알라”는 교훈을 남

겼고, 한비자의“唯老篇”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발

견된다.“智之難 不在見人 在自見 故 曰 自見之謂明” 

즉“지혜의 어려움은 남을 보는 데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보는 일

을 현명하다고 한다.” 왕양명의 가르침도 이와 유사하

다.“破山中敵易 破心中敵難” 즉“산 속에 있는 적은 

쳐부수기가 쉬우나,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적은 

쳐부수기가 어렵다.” 

 

고     찰 
 

이상이 고전에 나와 있는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들

이다. 많은 성인들이 반성과 성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처럼 보이지

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선각자들이 성찰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반

성과 성찰을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

을 이루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

면 구체적으로 성찰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논해 보자.“省”

은“적을 少”와“눈 目”이 함께 어울어져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즉 글자 그대로를 풀이하면“적은 것을 본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反省”이란“적은 것을 되

돌아본다”의 뜻이 되고,“省察”이란“적은 것을 살핀

다”의 의미를 갖는다.“省墓”란“조상의 산소에서 적은 

것을 살핀다”의“의미로 조상의 산소에서는 조그마한 

흠이라도 항상 잘 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

는다.“察”은“집 우(宇)”와“제사 祭”가 합쳐져서 만

들어진 글자이다.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또는 제사

상을 차릴 때에 잘 살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

다는 뜻을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반성이나 성찰”이 

거창한 작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경험하는 일 

중에서“적은 것을 본다”, 또는“적은 것까지도 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가? 이러한 갈등에서 자신에

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구

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하여 반성과 

성찰을 하여야 하지만 특히 감정상태에 대한 이해가 중

요하다. 왜냐하면 생각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정은 흔히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

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성의 힘에 의하여 감정상태에 대한 이해과정이 즉 성찰

인 것이다. 일상생활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

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그러한 반응의 의미를 깨달아가

는 과정이 즉 성찰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스스로의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

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사이기 때

문이다. 동일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만나는 상황에 따라

서 감정 상태는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즉 반성이요 성찰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

신의학의 여러치료 방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

다. 정신치료의 과정을 살펴보자. 이것은 환자의 과거

력을 바탕으로 그 대인관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이해하

고 그것이 현재의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이(transference)와 역전이(countertran-

sference)에 대한 이해가 치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데 치료자 자신의 감정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즉 치료자가 자신이 자신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범위만큼 밖에 환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정신분석학이나 

분석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꿈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러

한 정신에 입각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무의

식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나 타인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결정된다

는 입장이다. 이 모두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학설들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의사-환자관계가 특수한 관

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한 양상이며 특수성

보다는 일반성이 더 기본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인

격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깊은 반성

과 성찰을 통하여 생각(thinking)과 감정(affect, em-

otion) 그리고 행동(behavior), 이 삼자간의 조화와 균

형이 성취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훌륭한 치료자 

역시 자신에 대한 깊은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무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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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실천할 수 가 

있다. 첫째는 고전을 가깝게 하여 고전의 교훈을 받아

들임으로써 실천할 수가 있다. 위의 여러 성인들의 가

르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스스로의 노력

에 의하여도 훈련이 가능하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의 의미를 깨닫도록 

노력하는 과정,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

한 감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항상 

노력하면 스스로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처음 단계에서는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면 스스로의 

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인

격적으로나 치료자로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정 환

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supervision)을 통하거나 또

는 각 학파에서 요구하는 분석과정(analysis)이라는 체

험을 통하여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만큼 환자의 정

신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찰은 환자의 

이해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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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eing can be defined in several ways. These are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religious, ethical and philosophical aspects. The first two viewpoints refer to the intrapersonal aspects 
and the last two viewpoints deal with the interpersonal aspects. 

In every aspect, introspection is very much important to understand him or herself and other person. 
In this paper, the author summarized the instruction from the oriental old classic books. By doing this 
process, the author suggested three ways to introspect himself： 

1) We have to read the old classic books on Wisdom and follow the teachings in those books. 
2) Self-analysis may be one way to introspect him or herself. It is to understand his emotional 

response by way of thinking(reasoning). By repeating this process, affect and thinking can achieve 
harmony and balance. 

3) Training analysis may help to introspect oneself. Qualified analysts may be of help. 
In order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aspect of patients, the psychiatrists should get insight into 

his own mind. In this aspect, introspection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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